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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1)

윤백남 은 년대부터 년대까지 활동한 한국의 대표적

인 연극 영화 문학인이다 개화기부터 사망직전의 년대까지 여러 장

르에 걸쳐 두루 활동한 그는 오히려 이러한 연극 영화와 대중문학이라

는 주변부적인 활동의 중첩성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주목을 받지 못해 왔

다 즉 연극과 영화 문학의 어느 분야에서도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 논문은 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울산대학교 교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다만 극작가 오청원에 의해 그의

생애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개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더 이상의

본격적인 작가론이나 작품론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년 월 일 충남 논산군 성동면 화정 리에서 출생한 윤백남은

년부친을 따라서울로 이주하여 년경성학당중학부를 졸업하고

년 정치과에 입학한다 이후 일본통감부의 학업 압早稻田大學 轉籍

력으로 동경고등상업학교로 하여 년 졸업 후 귀국轉學 官立漢城手

이사 대리로 취임하였으나 한일합방을 맞아 곧 사임한다 이후形組合

보성전문학교 강사와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생활하면서 매일신보 기

자로서한국 최초로 에희곡을 발표한 바 있는 와함께 년紙面 趙一齋

월 이라는 극단을 창립文秀星 한다 문수성은 원작의德富蘆花 不如

歸 전 막로 창립 공연을 갖는다

연극학보 동국대연극영화학과吳靑原 尹白南論   

년 문화체육부에서 정부간행물로 발간한 윤백남 작품세계 는 오청원의  

윤백남의 생애에 대한 설명 이후 유민영의 신극의 이영일의開拓者 尹白南

映畵人 尹白南 년대 그의 영화초창기 을 중심으로 송하섭의前半 活動

의 등 편의 논문과 해당 장르별 윤백남의 글들을 모尹白南 歷史小說 理解

아 놓고 있다 이는 장르에 걸친 윤백남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저서에 해당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활동 소개에 그치고 있어 이 역시

본격적인 연구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 밖에 연극사나 희곡사에서 부분적으

로 언급된 것 외의 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로는 이숭원의 윤백남의 운명 고

선청어문 서울대 국어교육과 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윤백남의 출생과 성장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는 의 앞글을 전적吳靑原

으로 참조하였다

근일 연극계의 량됨은 일반이 아 바어니와 디에셔 다년 유학   던 죠즁

환 윤교즁 졔씨 등이 죠션의 연극이 부 을 탄趙重桓 尹敎重   고 문슈셩

이라 신연극을 연구文秀星  야 풍쇽의 모범을 지을 목뎍으로 지금 쥰비

즁이라더라 매일신보   

德富蘆花原著 趙重桓譯

悲劇 不如歸 全九幕 開演時日 自三月卄九日

브터 지開演處所 圓覺社 開演時間 自下午七時 仝十一時

매일신보明治四十五年三月卄九日 文秀星一行 白   



문수성은 그후 재정상의 이유로 활동을중지하였다가 년 월 일

德國土産 의 공연으로 재기하여 월 일부터는 청춘 을 공연하고

월 일부터는 매일신보 에 연재중인 소설  斷腸錄 을 각색하여 공연

한다 문수성은 단장록 의인기의 여세를몰아 이미혁신단에서 공연한

바 있는 의李相協 눈물 을 공연하는데 이번 문슈셩 일 의 연극은 이

젼보다 특별히 용을 만히 변  얏고  문슈셩에셔도 일 이 열

셩으로 여러 날 련습하얏슴으로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혁신

단과는달리 나름대로의각색 작업을거쳤음을짐작할수 있다 이후문

수성은 년 여름의 순회 공연을 끝으로 해산하고 말지만 이렇게 제대

로 된 신파극을 보여주고자 한 윤백남의 의지는 년 의 조직으藝星座

로 다시 피어난다

예성좌는 윤백남이 일찍이 을 조직하여 신파극 활동을 전개하唯一團

였던 와 힘을 모아 조직한 극단으로 동경유학 출신인 인텔리겐챠李基世

들이 주도한 개량된 신파극단으로서 극계의 주목을 받는다 이는 이기세

를 단장으로 하여 무대감독과 각본의 제작은 윤백남 사무와 경영은 李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근대적 극단 운영을 의도하는 등 종래의 극範龜

단들과는 다른 의욕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예성좌는 년 월

매일신보  

년 월 일부터는 혁신단에서 단장록 을 공연하는데 소설 전체를 일에

나누어 공연하는 것 매일신보 으로 보아 문수성의 공연과는 다른 구  

성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신파극단들은 극단 나름의 고유한 각색 작업

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색 작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양승국 앞글 참

조

 아 일 즁에셔 각기 직 을 갈라 연극만 흥    우의 부분과 

연극의 료라던지 량을 도모  주간의 부분이라던지 회계 맛하 경  

영을 도모 흥업부분을 분명 게 갈라셔 죵 의 단쟝이라 사 이 젼반의  

임을 지고 무 이외의 일에 몸을 둘려 졍작 연극에다 힘과 졍셩을 드릴슈가 

업셧던데 비교 면 확실 진보이라 에 대何夢生 新劇團 藝星座 야 매일 

신보 



일 코르시카의 형제 로 창립 공연을 가진 후 월 일 단장록 월

일 쌍옥루 월 일 카츄사 를 공연하였는데 이러한 공연 활동은

그 전해인 년 월 내한하여 공연한 일본 극단 의 영향을 받은藝術座

것이었다 종래의 신파극과는 달리 서양의 번역극을 공연하고자 한 예성

좌의 의도는 이 시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일본의 신극운동의 흐름

을 어떻게든 한국 신파극에 적용해 보려는 윤백남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

다 예성좌 역시 년 말 지방 순회 공연을 끝으로 해산되고 말지만 윤

백남의 연극운동에 대한 지향은 이 때부터 신극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

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신극운동으로 전환한 의지의 표명

이 동아일보 에 연재한 평문 연극과 사회 이며 일련의 희  

곡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그의 희곡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경 태서문예신보  

운명 갈돕회 예술협회 희곡집 운명

燈臺直 민중극단

奇緣 민중극단

의 종소리除夜 민중극단

파멸 민중극단

박명희의 죽음 시사평론  

영겁의 처 시사평론 희곡집 운명  

의織匠 家 시사평론  

噫無情 희곡집 운명

새로운 길 근우회

암귀 별건곤  

효복의 고백

매일신보  



野花 국립극장

이 중 영겁의 처 박명희의 죽음 희무정 직장의 가 는 번안

작품이며 야화 는 소설의 각색 작품이다 등대직 기연 제야의

종소리 파멸 새로운 길 효복의 고백 등의 작품은 현재 확인

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백남의 순수 창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희곡은

국경 운명 암귀 의 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암

귀 는 년대 후반에 창작되었지만 당대의 희곡사 연극사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의미를 찾기 힘들다

이와 반면 국경 과 운명 은 윤백남이 신파극에서 신극으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한 뒤 창작된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어

느 작품이 먼저 창작되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희곡집

운명 의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술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은 나의 이엿고 에 의 으로 에運命 處女作 同時 朝鮮人 作 朝鮮舞臺 上

된 의 이다 이러한 아래에셔 하나마 히 이것을演 最初 戱曲 意味 幼稚 永遠

남기고져 한다

에 몃가지 과 은 에 한 을 쥬엇든 것이다其外 作 飜案 當時劇界 異常 刺戟

그리하여 이것을 코저 하는 으로 해 보앗다 이것이 나의紀念 集錄 勿論

는 아니다 그러나 그 몃 가지는 우리 에 산 리로全部 劇界 發達史 歷史

하고 히 이를 나의 을 사랑하는 여러 에게 밧치고져 한다生覺 敢 事業 同友

에셔 씀釜山 著者

윗 글의 첫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자면 운명 이 년 월에

발표된 국경 보다 이른 작품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때 동시에란단

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면 운명 의 창작 시기를 이 작품이 처음으로

년 동아일보 연재 소설의 각색  



공연된 년에 가까운 어느 때 쯤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또한 그 다음 문장의 번안 작품이 당시 극계에 이상한 자극을 주었다는

진술이 또한 주목된다 이때 당시란 이들 번안 작품이 발표된 시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이는 년이 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바로

이 시기를 운명 이 창작되고 공연된 시기와 동시대로 파악하고 있는

윤백남의 편집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희곡집 운명 에는 운명 외에 희무정 과 영겁의 처 가 실려 있

다 번안 작품 중 박명희의 죽음 과 직장의 가 가 빠져 있는 셈이다

희무정 은 유고의 원작 레 미제라블 을 희곡으로 각색 한 것 중 막

을 선택하여 재각색한 작품이고 영겁의 처 는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한 원작 미상의 작품이다

한편 시사평론 에 발표되고 희곡집에 수록 되지 않은  박명희의 죽

음 은 일본의 작가 쿠메기사오 의久米正雄 三浦製絲場主

막中央公論  을 번안한 것이다 이 작품을 지면에 발표할 때

윤백남은 다음과 같이 그 번안의 심회를 밝히고 있다

이 은 의 을小引 劇 日本作家 久米正雄氏 原作 三浦製絲場 四幕 譯 것

이오나 에原作 依 야 의 일홈과 의 일홈 지라도 로人物 地方 原作 直 

이 아니라 그 일홈을 일홈과 으로譯 朝鮮 朝鮮地名 飜案 고 兼 야 될

슈 잇 로 과 에朝鮮事情 風紀 適合   도록 곳치엇슨즉 라 에原作

對 이 될가冒瀆 로 도 곳치고 의 일홈도 쓰지 아念慮 劇題 原作者 

니 얏사외다 말 고 보면 도 아니고 도 아니외다譯 作

이를 보면 윤백남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명과 지명 그리고

판본을 어디서 취했는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久松潛一 木 修 成瀨正勝 川副國基 長谷川泉 編 現代日本文學大事典俣   

면明治書院

시사평론 면 이 글에서 은 의 착오이다三浦製絲場 三浦製絲場主  



풍속을 한국 실정에 맞게 고치고 이것이 마음에 걸려 원작자의 이름을

작품 앞에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희곡집에 수록되지 않은 또

다른 작품 직장의 가 는 에드워드 크노 록 원작의 우리 마님의

옷 의 일부를 번역 한 것이다 이 작품은 인명과 지명을 원작대로 밝히

고 있다 그래서 시사평론 에 발표할 때 번안이라고 하지 않고 이라譯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희곡집 운명 의 편집 내용을 살펴

보면 희곡집에는 년경에 쓰여진 운명 외에 스스로 저본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번안과 각색의 두 작품만을 싣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번안 또는번역임을 밝히지 않

은 국경 은 편집에서 제외하고 있다 과연 국경 을 희곡집 편집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작가 자신이 아무런 말도 남기

고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희곡집 편집 방침에 비추

어 볼 때 일단 국경 역시 번안의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것도

박명희의 죽엄 처럼 잘 알려진 일본 작가의 작품의 번안 또는 번역의

가능성이그 하나이다 다음으로는 작가 스스로가 국경 을 대단하게 평

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다 아무리 번안이라 할지라도 박명희의 죽

엄 이 막의 대작이어서 분량상 편집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다면 작품 수준에 대하여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면 원고지 매 내외의

단막극인 국경 이 분량상의 이유로 편집에서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희곡집 머리말에서는 국경 에 대한 창작 의식

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국경 이 대수롭지 않게 발표된 작품이

어서 작가의 작품 목록 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창작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머리말의 자구에 집착해 운명 이 국경 보다 선행한 작품이라고

시사평론 면  



주장하는 것은 윤백남의 희곡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경 은 윤백남의 이름으로 발표된 최초의 작품이며 년

대희곡의한특징을보여준다는점에서주목된다 이처럼 국경 과 운

명 은 년대 말 또는 년대 초의 신극운동의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작품이다 특히 운명 은 년대 초 본격적인 직업극단

에서 공연된 대본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한국연극의 근대성과 관련하

여 연극사적으로도 주목된다 본고에서 윤백남의 희곡 중 이 두 작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경 개화기 신식 가정의 부부싸움 그 한국적 변용2. < >- ,

위에서 국경 이 희곡집에 실리지 않은 이유로 윤백남이 자신의 창작

으로 간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말한 바 있다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일본에서 발표된 희곡 國境 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의 희곡 國境 은 다구치기꾸데이 가田口 汀 演藝俱掬  

에 발표한 막의 작품이다樂部 작가 는 본명이田口 汀 鏡次掬

으로 소설가로 더 알려져 있는데 년 에 연재한 장편소설郞 万朝報  

伯爵夫人 은 가정소설로 이름이 높은 그의 대표작이다 그는 의大阪

의 로 활동하면서 희곡을 창작하였는데帝國座 座付作家 國境 이 版權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 역시 이 시及興業權帝國劇場所有

앞으로 이 글에서만은 국경 은 윤백남의 작품 國境 은 의 작품을田口 汀掬

가리키기로 한다

久松潛一 木 修 成瀨正勝 川副國基 長谷川泉 編 現代日本文學大事典俣   

면明治書院



기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 희곡사와 연극사에서 그의 이름

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연극계의 업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된다

두 작품의 비교를 위하여 먼저 윤백남의 국경 을 살펴보자

국경 은 막으로 시간적 배경은 겨울의 오후 시 경 무대 배경은 실

내로 무대장치에 대한 설명은 지극히 간단하다

에 이 중간은 마루가 잇고 은 마루로 하엿스舞臺 左右 各室 有 兩室門 開

며 은 마루 으로함出入 人物 後面

일자형의 무대가 중간의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져 있으며

등 퇴장은 마루 후면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내외의

통로가 무대 후면에 상정되어 있고 무대 전면은 실내의 안쪽이 되어 있

는 셈이다 이는 현대의 일반적인 실내 무대의 설정과 앞뒤가 바뀌어 있

는 모습을 보여 준다

막이 열리면 여주인공 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어지는 극의榮子

사건진행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영자 세가 하녀 얌전이 세에게 외투를 가져 오도록 시킨다

얌전이는 자신이 영자의 외투를 입고는 화장실에서 늦게 나와 외투를

벗어 영자에게 건네 준다

영자는 거울을 보며 얼굴 표정을 지어 보며 멋을 부린다 음악회에서

자신의 독창이 최고일 것이라고 자랑한다

하인 점돌이 세가 등장하여 남편 세의 저녁 상차림을 걱정安逸世

하나 두 여자는 상관없이 외출한다

혼자 남은 점돌이가 주인 안일세의 신세 타령을 대신 해 준다 그의 독

그러나 공연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



백을 통해 집안 살림은 도통 하지 않는 신여성 영자의 생활이 비판된다

점돌이가 여자의 음성을 지어가며 주인 내외의 말다툼을 흉내 내는 중

안일세가 귀가한다

안일세는 부인이 저녁을 차려 놓지도 않고 음악회에 간 것을 알고는

화를 내다가 신세 타령을 한다

안일세가 공연히 점돌이를 나무라는 가운데 영자와 얌전이 귀가한다

안일세는 저녁까지 먹고 들어 온 영자와 아내의 역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인다

안일세는 말다툼 끝에 부부간의 국교 단절을 선언한다

국교 단절에 따라 얌전이는 영자를 따라 점돌이는 안일세를 따라 각

각 무대 좌우로 갈라진다

양복 점원 세이 양복값을 받으러 오자 서로 미루다가 결국孟五日

안일세가 지불한다

부지중 안일세가 국경을 넘었다가 영자로부터 핀잔을 듣고 쫓겨난다

안일세가 여자음성을 내어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영

자의 귀에 들리게 한다

영자가 여자음성에 끌리어 국경을 침입하였다가 쫓겨난다

안일세의 친구 의사 세이 등장한다朴道一

박도일은 안일세로부터 국교 단절의 내용을 듣고는 해결책을 모의한

다

갑자기 안일세가 배가 아파 비명을 지르자 박일세는 그가 체했다고

진단한다

영자가 걱정되어 박도일에게 상태를 물어보나 국경 단절이어서 본인

에게 물어 보아야만 한다고 하며 알려주지 않는다

다시 찾아와 상태를 묻는 영자에게 박도일은 무조건 항복하라고 권유

하고 영자는 그러기로 한다

방에 불을 끈 후 항복한 영자에게 안일세의 배를 만져 주도록 한다

박일도가 다시 불을 켜자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화해한다

풍금소리와 함께 세 사람이 춤을 추는 가운데 막이 내린다



일본 작품 國境 은 전체가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막의 무대

는 다음과 같다

평무대 상수 하수에 출입구 상수는 남편의 서재로 통하는 툇마루이

고 마루 유리문 너머로 안뜰이 보인다 하수는 현관으로 통하는 문이고

가 발린 미닫이문이 닫혀져 있다 상수로부터 정면으로 찻잔을 넣어唐紙

두는 반침이 있다 그 위에 神棚집안에 신을 모셔놓은 龕室이 있고 그

옆에 괘종시계가 걸려 있다 시계는 아홉시를 가리키고 있다 하수로부터

부엌으로 드나드는 길이의 미닫이문이 닫혀진 채로 있다 찬장 앞에는間

長火鉢나무로 만든 화로 그 옆에는 卓 臺袱 다리가 낮은 밥상가 있다

이 무대는 상수와 하수 양쪽에 등 퇴장의 출입구가 설정되어 있는 일

본식의 거실이다 윤백남의 국경 에 비해 한결 구체적이며 입체적이다

막의 사건진행은 다음과 같다

막이 열리면 부인 요시에 세가 화롯가에서 하녀들에게 남편의芳枝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술집 계산서를 확인시키고 있다

요시에는 남편에게 계산서의 내역을 확인하기로 하고 하녀들에게 자

신이 시킨 대로 잘 따라 줄 것을 당부한다

남편 기타무라신스케 세가 목욕을 마치고 등장해서는 다시北浦信介

외출할 준비를 한다

요시에는 저녁밥을 먹고 나가도록 강요하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서

로 다투기 시작한다

요시에는 신스케의 양복 주머니에서 계산서를 꺼내 그 내역을 따지자

신스케는 자신의 취직을 위해 친구인 변호사 토요오카 세豊岡 를

면演藝俱樂部  

전후 문맥으로 보아 이 나이는 세의 한자 오식이다 윤백남의 국경 의 박

도일이 세인 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다



대접한 것이라고 하며 교제상 요정에 드나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

한다

요시에는 계산서 장에 모두 기생 가 있음을 질투하며 자신이子とん

밤늦게까지 혼자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탄한다

요시에는 남편이 부인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비난하고 신스케는 여자

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말 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馬

하녀들이 마님을 말이라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신스케에게 대들자

신스케는 하녀들은 집오리 아니면 개라고 한 술 더 떠 비난한다

요시에와 신스케가 부인의 권위와 능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동안 요

시에의 언니 마츠노 세와 신스케의 친구 토요오카 가 등장松野 豊岡

한다

요시에가 언니와 토요오카에게 싸움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자 두 사람은 신스케의 입장을 변호한다

토요오카가 요시에에게 노라주의 증상이 있다고 말하자 요시에는 그

말을 인정하며 자신은 아내의 권위를 지켜야만 한다고 항변한다 언니

역시 아내는 온화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을 강조한다

요시에는 자신은 말이라는 말을 듣고 살 수 없다고 하며 이혼할 것을

제의하나 거절당하자 그러면 별거할 것을 제안한다

신스케 역시 별거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자 토요오카가 국교단절을

선언하고 집안 전체를 양분하도록 조처한다

하인도 남녀로 반반씩 나누고 중간에 중립지역을 선포하고 막이 내린

다

제 막의 무대는 기타무라신스케 집의 복도이다 무대 왼쪽에 남편의

서재인 서양식의 방 오른쪽은 일본식 부인의 방으로 설정되어 있다 복

도에 기둥이 몇 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한가운데 기둥에 흰 글씨로

중립지대라고 표시된 푯말이 걸려 있고 그 아래 우편함처럼 생겨 자물

쇠가 달린 상자가 있다 막에서 주가 지난 어느 밤 시경이 시간적 배



경이다

막의 사건진행은 다음과 같다

막이 열리면 쌍방의 하인들이 기둥 좌우에서 차를 마시며 주인들을 흉

보고 있다

요시에의 친구 명이 방문하여 짓기를 하면서 남편 신스케를 초대詩

하나 신스케는 거절한다

두 사람은 중립지역에서 만나 서로 먼저 사과하도록 요청하며 다툰다

토요오카와 마츠노가 신스케를 방문하여 문제 해결책을 의논한다

요시에의 친구 명은 목욕하러 욕실로 가고 세 여자는 남자라는 詩題

로 쓴 자신들의 시를 신스케에게 읽어 준다

요시에의 친구들은 시를 통하여 신스케를 자극하여 사과를 유도하고

자 하나 잘 되지 않는다

신스케의 하인이 주인 앞으로 온 편지를 상자에 넣는 것을 보고 요시

에가 누구의 편지인가를 알고자 하나 하인은 모른다고 한다 이에 요시

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것으로 알고 화를 낸다

신스케가 서재에서 나와 욕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다가 요시에에게

들킨다 요시에는 영역을 침범했음을 나무라고 목욕탕을 엿보고자 하

였다고 파렴치한으로 비난한다

하녀가 달려와 요시에의 친구 마님의 댁 근처에서 불이 났음을津本

알리자 이를 계기로 친구들은 모두 퇴장한다

단 둘이 남은 신스케와 요시에는 화해의 제스처를 해 보지만 서로 상

대방의 사과를 먼저 요구하는 바람에 다시 다투고 만다

토요오카와 마츠노가 왼쪽에서 나온다 얼굴을 가린 마츠노가 요시에

의 방을 등지고 서서 신스케 애인의 연기를 하며 애정을 구하는 대사

를 외운다

부인실에서 문소리가 나자 토요오카와 마츠노는 정원으로 숨는다 양

쪽에서 하인과 하녀들이 등장하여 하루를 마감한 후 퇴장하고 무대는

어둠에 잠긴다



신스케와 요시에가 각자 촛불을 들고 등장 편지를 상자 속에 넣으려

다가 서로 마주친다 편지를 서로 교환한다 각자 소리 내어 읽는다 별

거 생활이 너무 힘드니 각자 지난 과격한 말을 취소하고 옛날로 돌아

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편지를 읽고 난 두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화해하기로 다짐한다

돈을 아끼기 위해 촛불을 끈 순간 마츠노가 어둠 속에서 나오고 토요

오카도 하인을 대동하고 등장한다

요시에는 마츠노가 기생 의 연기를 하였음을 알고는 모든 오해子とん

가 풀린다 하녀와 하인 빗자루를 들고 국경을 표시하였던 석회가루를

쓸어내는 가운데 막이 내린다

이러한 국경 과 國境 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점을 지닌다 크게

는 작품 전체의 주제와 인물의 설정과 사건진행이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는 제목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무대의 설정 남자 세 여

자 세라는 나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남주인공의 직업 남편이 여

자목소리를 흉내내어 부인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 친구의 도움을 받

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에서 국경 은 國境 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국경 은 國境 에 비해 사건 전개와 인물의 설정이 훨씬 간

단하고 무대의 등 퇴장도 매우 단순하다 國境 이 주간의 시간 경과

속에서 별거 부부간의 행동과 심리 변화에 근거한 사건 진행을 보이는

반면 국경 은 저녁 시부터 그 날 밤까지의 하루 저녁의 시간 경과 속

에서 우연적인 해결을 지닌다 국경 에는 하인과 하녀가 각 인으로만

설정되어 있으며 부인 측 친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양복 점원이 등

장하여 부인의 주장에 다소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國境 이

각각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지지하는 우호 세력을 다수 등장시켜 갈등

주체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반면 국경 에는 단지 남편의 친구 인만

등장한다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도 國境 이 경제적 궁핍이라는 남편의

곤경과 남편을 기생 애인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부인의 질투심이 균



형을 이루어 서로의이해 관계가맞아떨어지는 순간을마련해 놓은반면

국경 에서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한 부인의 무조건 항복으로 갈등이 해

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국경 을 國境 의 단순한 번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막인 國境 의 주제 플롯 성격 등을 그대로 취해 막으

로 무리하게 줄여 재창작한 것이 국경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경 에서는먼저 國境 의 막의 무대를 생략하고 막의 무대를 전체

의 무대 공간으로 설정해 놓았다 국경 은 이 무대 공간에 적합하도록

인물의 배치를 간단하게 하고 플롯의 짜임도 단순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서 영자라는 신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켜 놓았

다가 그녀의 일방적인 패배로 남성이 승리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

이다

국경 의 플롯은 위의 사건 진행의 순서에서 보듯 지극히 단순하다

플롯이 단순한 만큼 인물의 성격 대비는 그만큼 뚜렷하다 이 작품에 등

장하는 주요 인물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른바 성공한 인물들이다 은행

지배인인 이 이름에는 세상에서 편하게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安逸世

와 그의 친구 의학사 박도일은 개화기의 한국의 부르주아를 대표한다

뿐만 아니라 안일세의 아내 영자는 음악회에서 독창을 부르는 신여성으

로 이들은 집에서 하인과 하녀를 부리며 물질적 풍요를 맘껏 누리며 살

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주아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다분히 남성중심

주의적이다

참 긔가 막힌다 가 열 일곱 살 먹난 오날 지 이런 집 져獨語  

런 집에 고용도 만이 엿지만은 이 처럼 걱구루 된 집은 처음 보앗宅



셔 은 아침 바람에 찬 이슬을 맛고 은 에 가셔 하로所謂 令監 終日

과 씨름柱板 지 이럿케 한 달을 를 써셔 번 돈이 모다 어듸로 가느

냐 면 앗씨 향수갑 반지갑 분갑 외투갑 옷갑에 다 드러가 당신

은 도 아니 타고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잇슬가 이것은 모다 앗씨人力車

가 편한 데셔 나온 것이것다 첫 에 은 사철 을 닙으신니令監 洋服 

바느질 것 업시 속옷은 집에보 고 은 얌전이란 년이 되飮食  

지 못 솜씨에 거리어 만들지 그 즁에도 우습고 긔가막히고 능

글々々 게 앗씨가 만드난 서양요리엿다 푸스대기이라고 만드난

것이 신창갓치 질기고 스퇴우라고 만든 것이 갈분의 고기 졈 베이넌

것 갓흐니 먹을 슈가 잇셔야지 중략 그것도 시지 안는 날에

소셜 과 소리 시느라고 집안이 들석 고 오날은 무슨 회 오날은

무슨 회 하시고 밤마다 도라다니시니 암만 이 죠흐신 이지만人品 令監

말 마 업슬 수가 잇나 참고 게시다가 못하야 두어 마 말삼  시

면 도리혀 앗씨 셔 언덕 우에셔 물 려 부우듯 이니男女同等權 家庭 

이니 예전처럼 심창에 드러안질 가 업고 아모조록 교제에 힘改良 必要

을 써셔 은연즁 의 를 견고男便 地位 게 것이 오날 부인의 직 

이라고 아이고 나 다 옴길 수도 업셔 그러고 맨 헤 무에라 그  

러시드라 오 라  고 밥 짓난 것만 게집의 티々々 々 

가 안이야 오라 유티 라든지 셔 말令監  마듸 실 적에

앗씨 마듸나千 시니 될 수잇나 고만 희지부지 되지

안일세와 영자 부부의 생활에 대한 점돌이의 위와 같은 독백은 바로

이러한 작가의 현실 의식을 대변해 준다 그가 비판하는 주인 마님 영자

의 생활 방식은 바느질 빨래 요리 등의 일반적인 가사 노동과는 거리가

멀다 영자는 생산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아침 바람에 찬 이

슬을맛고 은 에가셔 하로 과 씨름해서 한달을 를써셔 번終日柱板 

돈 을 향수갑 반지갑 분갑 외투갑 옷갑 에 다 써 버린다 이러한 영자의

생활은 바로 신여성이 개화기 부르주아의 대표적인 소비 주체임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여성성은 근대성과 접목된다 가정 내에 머물러 있던 여



성이 가정 밖으로 나와 소비 생활의 주체가 될 때 여성성은 근대의 중심

에 놓인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國境 과 대조가 된다 國境 의 요시에는 집안

에 틀어 박혀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트집을 잡고 말로는 노라주의를

외치지만 결국 전근대의 사슬을 끊지 못한다 반면 국경 의 영자는 자

신의 화려한 소비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남편이 병이 나는 순간 화해

의 손을 내민다 이처럼영자는 요시에보다훨씬 경제적인 인물로표상

된다 이렇게 화해를 이룬 안일세의 가정은 부르주아의 여유를 다시 맛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영자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행위

리타 펠스키 김영찬 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면  

세기 말 가난한 사람들로부터도 대중소비의 가능성을 발견했던 경제하에서

서양에서의 소비재 산업은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발달하였다 왜냐하면 화

폐는 가정용 제품을 구입하는 데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손에서 나오

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메커니즘에 따라 여성들은 보다 커

다란 존경심을 갖고 대접받게 되었다에릭 홉스봄 김동택 역 제국의 시대  

한길사 면 아마도 국경 은 이러한 여성 소비의 현실이 한국에서 실

현된 최초의 희곡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 주체로서의 여성이 한국의

현실에서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만큼 이 작품의 현실은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을 한국극예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에서 발표하였을 때 친구

박일도의 직업이 의사임과 관련하여 약정 토론자였던 윤진현 선생께서 개화기

식민지 체제와 관련한 의료 권력과의 관련성을 지적해 준 바 있었다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원작 國境 의 친구가 변호사인 것과

달리 국경 의 박일도가 의사의 신분으로 등장하여 일방적으로 친구의 병을

위중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에 아내 영자가 백기를 들고 마는 것이야말로 개화

기 서양 의료술의 권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원작에서 친구 토요오카가

변호사로서 부부 양쪽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아직 자본주의의 법률제

도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의 현실에서는 변호사보다는 의사로의 변용이 더 적절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 종래의 한의학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무

시하고 서양 의학의 질병론 체계의 도입에 따라 기계론적 신체관이 확산되고

있는 식민지 체제의 의료적 규율화를 발견할 수 있음은 매우 타당하다이에 대

해서는 조형근 식민지 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김진균 정근식 편 근대주체 

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면 참조 



를 시정하는 것으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자존심 경쟁에서

짐으로써 이긴 것이다 이러한 원상 복구에 대한 긍정이야말로 작가

의 자본주의 상류 생활 양식에 대한 동경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역시 國境 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國境 의 신스케는

무직으로 편법을 써서 은행 과장의 자리를 얻으려 하는데 아내가 사사

건건 트집을 잡는다 아내 요시에의 이 트집 뒤에는 남편의 부르주아적

퇴폐 생활에 대한 걱정과 질투가 자리한다 이는 자신이 주장하는 노라

주의와는 거리가 먼 가정을 지키는 현모양처의 덕목을 수행하는 일이

된다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여성인 마츠노는 오히려 그러한 노라주의

를 포기하도록 동생을 설득하고 그 설득이 결국은 승리를 얻는다 화해

를 통해 신스케와 요시에 부부가 노력하는 것은 남편의 취직을 통한 부

르주아의 경제적 풍요의 획득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경 보다 國境 이

보여 주는 부부 관계가 보다 더 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국경 은 원작에서 필요한 부분만 취하여 축약된 작품으로 재

창작할 때 작가의 의도가 어떻게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작품에는 공연을 위한 무대 조건에 대한

낭만적 사랑의 실현으로서의 결혼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임노동

을 남편의 영역으로 배당하고 아내에게는 가정을 배당한 성별 분업 덕분이었다

고 할 수 있다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 

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면 여기에서의 낭만적 사랑에 대 

해서는 본고의 장 절을 참조할 것 국경 에서의 부부의 갈등은 이 중 아내

의 역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여성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당

연해 보인다 그러나 극중의 영자는 이러한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극이 끝난다 이런 점에서는 작가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걸러서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보다 훨씬 먼저 발표된 의趙一齋 병자삼인 이

이러한 부부역할의 역전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교해 볼 때 그 근대적 면모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리타 펠스키는 이러한 공격의 이면에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작가의 강렬한

매혹이 숨어 있어 적대감과 동경이 동시에 읽힐 수 있다고 설명한다리타 펠스

키 앞의 책 면



관심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점 역시 두드러진다 이러한 점에서

국경 은 실제 창작 시기와 관계없이 운명 보다 앞선 습작의 면모를 여

실히 보여 준다 희곡집 운명 에서 국경 이 제외된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운명 한 신여성의 운명과 자아 찾기3. < >-

년 매일신보 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을太平洋 隔 야 으로寫眞 結婚

미국에 잇 신랑 죠션에 잇 신부 사진만 보고 혼약 간간 잇 큰  

랑

마산 마동면 김남리 십팔 셰 된 계집은 그 동리 일馬山 馬東面 金南里

경에 아 다온 계집으로 칭호가 잇던 터라 작년 겨을에 미령포아米領 

에 잇 리모 삼십 팔셰 된 자로브터 샤진 결혼의 쇼 가 잇셔布 李某哇  

피 신분을 됴사 결과 나히도 틀니지 안 일을 알고 다만 진의 얼 

골만 보고 허락이 되야 그 나히가 려비 이 원을 보 고로 김셩녀   

디의 외무셩 에 도항 면허장 을 엇어 가지고 지난 이外務省 渡航免許將

월 이십 오일 구마산을 츌발 얏 구마산 슌사 파츌쇼의 죠  바를

듯건 진만 보고 결혼이 되야 포와에 건너간 쟈가 대졍 이년에 여덜  

명이오 본년에 들어셔 젼긔 김셩녀를 합 야 셰명인 즉 통계가 십칠 명

의 다수에 달 다 이런 진 결혼  즁 모다 긔독교의 목 가  

안일세와 영자의 사건 진행에 담긴 시간적인 경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 인물들

간의 갈등이 직접 부딪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점 무대장치 구성의 허약함 등

이 이에 해당한다



만히 급을 며 쇼 녀인은 긔독교 신 라 쳐음에 다려갈   

에 복 잇 혼인으로 말을   야 간 후 계집을 교환 넘기 풍  

셜이 잇다한 즉 진 결혼에 깁히 쥬의  지 안으면 안 될 일이라더라

년에 명 년 월 현재까지 명의 여인이 사진만 보고 혼인을

위하여 하와이에 건너갔음을 이 기사는 말해 준다 그리고 그러한 결혼

은 대개 기독교목사가 소개를 해주는데 그중에는간혹 사기결혼이 있

으니 주의하라는 당부까지 강조하고 있다

윤백남의 희곡 운명 은 바로 이러한 사진 결혼의 희생자인 신여성

박메리의 기구한 운명을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진 결혼의 폐해가 위

와 같이 신문 지상에 소개되고 극화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이러한 일이

년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극화한 운명 이 년대 이후 몇 차례 공연되었음은 당대의 관객이 이

작품의 내용을 현실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방증해 준다

그렇다면 과연 희곡 운명 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사진 결혼은

비극이고 하와이는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와이에 건너간 한국 이민의 현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년에 쿡크 선장에 의해서 발견된 하와이는 년 월 일 미국 상

하 양원에서 하와이 합병안이 통과함으로써 결국 미국의 식민지로 편입

된다 이후 년 월 일 의회에서 하와이 이 통과됨으로써 미立州案

국의 제 번째 주로 편입될 때까지 하와이는 미국의 식민지로서 미국의

사탕수수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미국의 자본과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된 사탕수수 농장은 원주민의

급격한 감소로 노동력의 부족을 겪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업계는 중국인을 도입하기로 하여 년에 명 년 월에

매일신보  

면高承濟 韓國移民史硏究 章文閣  



다시 명을 수입한다 중국인들은 이미 년대 이후 금광 개발의

붐을 타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년까지 만 명이 이주하여 굳건한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 업종의 하나가 중국식 레스토

랑의 경영이었다 운명 에서 광동반점인가 허고 잇는 王哥 는 바

로 이러한 중국인의 삶을 대변한다 년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수

명 중 중국인 노동자 수는 명으로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

다 그러나 년 중국인 이민제한법이 발효되어 중국인 이민이 감소되

자 하와이에서도 다시 노동력 부족의 사태를 겪게 된다 이후 업자들이

눈을 돌린 곳이 이미 제국주의 열강의 먹이가 되어 있는 조선이었다

하와이에 일본인 노동자를 반출하던 일본의 이민회사들이 일본인 노

동자들의 지원이 감소하자 서울에 를 설립하고 한국인 노大陸殖民會社

동자를 모집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년 월 사이에 한국인 이

민을 태운 선박이 처음으로 하와이로 출발하게 된다 이후 년 월

일까지 명여자 명 포함 년 월 일까지 명 명의 여자

와 명의아이 포함 년 월 일까지 명의 여자와 명의

아동 포함의 한국 노동자가 하와이에 이주하게 된다 이후 불분명하지

않은 이유 로 이민금지령이 내려져서 년 월 명 월 명 월에

명을 끝으로 한국인의 하와이 이주는 사실상 중단된다 년 현재 하

위책 면

에릭 홉스봄 정도영 역 자본의 시대 한길사 면  

운명 희곡집 운명 면彰文堂書店

高承濟 위책 면 이와는 달리 하와이 이민국의 기록에는 년 월 일

명 년에는 명의 한국인 남자가 호놀루루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앞의 책 같은 곳

위책 면

이에 대해서는 멕시코의 한국 노동자들의 참상을 전해들은 고종이 금지시켰다

는 설 러일전쟁 후 일본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진출하게 되자 일본

송출회사들이 한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막았다는 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위책

면

위책 면



와이 인구 명 중 한국인은 명이었다

이러한 한국인 이민 현황을 고려해 보자면 년경 운명 의 박메리

가 사진 결혼으로부부의 연을 맺은 은 년 이전에하와이로건梁吉三

너간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의 나이는 아마도 대 중반

이 넘었을 것이다 하와이에서 한국인 청년 노동자가 년 이상 살면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마땅한 한국인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

다 아쉽게도 작품 속에서는 양길삼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는 어린이가 아닌 청년의 나이 때 태평양을

건넜음에틀림없다 결국 여학교를 갓 졸업한박메리와는 년 이상의연

차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부부간의 갈등의 한 요인은 여기

에도 있을지 모른다

년 즈음의 하와이 거주 한국인 노동자는 대개 농장의 노예적 농업

노동은 벗어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년 현재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수는 명이고 파인애플과 커피 농장에서 일

위책 면

하와이 이민의 한 증언에 의하면 세 소녀가 사진 결혼으로 만난 남편의 나이

는 여자보다 살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남자의 나이가 세가 되는 셈인

데 사진 결혼을 추진한 대부분의 한국인 남자들의 나이가 대략 이렇듯 대 중

반 이상이 아닐까 한다신성려 하와이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移民略史  

면 심지어는 세의 소녀가 세의 노인과 결혼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 소

녀는 남편 될 남자를 세로 알고 태평양을 건넜던 것이니 대략 사진결혼의 부

부간의 연차를 짐작할 수 있다신성려 위책 면

하와이 이민들은 출발할 때 선박료 달러를 미리 임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적어도 년 이상은 하루 시간 이상 노동해야만 계약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신성려 하와이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면 이러한 이민들移民略史  

은 한국에서 도시의 일상노동자였거나 하급관리 학생 경관 사용인 등 주家庭

로 도시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힘든 농장 노동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

리하여 년에서 년까지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농장을 이탈하여

캘리포니아 지방으로 가 버리기도 하였다 년대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시련

을 딛고 일어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책 면高承濟



하는 사람과 기타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수는 약 명 정도였다

때마침 사탕수수 농장의 월 임금액이 불로 증가되어 육체노동자의 생

활도 점차 호전되고 있었다 이와 반면 적지 않은 자본으로 도시에서 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여명으로 많아졌다 년에는 생활이 더

나아져 명 중 농업인구가 명이었는데 그 중 자영농이 명 지

배인 또는 감독이 명이었다 농장 노동자는 명으로 년의 명

에 비하여 현저히감소되었다 이렇게 생활의여유가 생겨나게 되자이

들은 당연히 가정을 꾸리기를 의도한다 그 방편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

사진 결혼이었다

년 동안에 명의 한국인 이민들이 사진 결혼의 방법으로

한국에서 부인을 불러 왔다 같은 기간에 명의 한국인이 부모를 불러 왔

으며 명이 고향의 자식을 불러들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 노동자들

의 생활소득 향상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이 한국에는 다소 부

풀려서 선전되었을 것이다 운명 의 이 에 눈이 어두어셔李秀玉 黃金

헌 를 져바리는 것約束 男子 이 사랑이냐고 박메리를 비난하는 문맥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가 된다 또한 운명 에 등장하는 남성 한국인 이민

들의 직업이 양화수선업자양길삼 제당회사 인부 감독장한구 등이고

대사 속에서 언급되는 주위 사람들의 직업이 다이아몬드 농원에 다니는

박서방 전등회사에 잇는 최서방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음을 엿볼수 있

다 단지 노예적 농업 노동만은 면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자신의 경제력

이 고국의 일부 젊은 여성들에게 과장되어 전해지기를 적극 바랐을 것이

다

이러한 젊은 여성들은 주로 중매쟁이의 꾐에 빠져서 사진 결혼을선택

하였다 운명 에서 사탕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김서방에의해 여객선

위책 면

위책 면

희곡집 운명 면



갑판 위에서 칼에 찔려 죽은 김서방댁이 바로 중매쟁이한테 속아 들어

온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반면 운명 의 박메리처럼 자신의 의지가 어

느 정도 개입된 상태에서 사진 결혼을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

다 그들은 봉건적 질곡을 벗어나 아메리카라는 신세계로 향하는 행운

의 수단으로 먼저 하와이를 선택한 것이다 이 역시 개화기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신여성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사항이다

년대에 유럽과 미국의 발전된 나라에서 모든 남성의 분의 정도

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었음에 반해 여성의 분의 정도는 직업

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비록 세기 후반 경제의 발

달로 여성 노동 시장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여성의 경제적 참여는 여

전히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노동계급 여성과 중간계급

여성들의 봉급생활자로서의 직업에 대한 전망은 한층 높아졌다 가사노

동의 퇴조와는 다르게 여성적인 직업이 등장하였는데 상점과 사무실에

서 일하는 직업이 바로 그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기대 수준의 변화는 세기 마지막 년

동안 매우 두드러졌다 여성 참정권론자들과 선거에 대한 여성 권리의

확장론자들의 활동적인 캠페인도 적극 전개되었다 이러한 여성 해방 운

동은 유럽의 새로운 사회주의 좌파 정당의 주장과 중첩되면서 한층 민감

한 정치적 이슈로등장하였다 이러한 여성의사회 참여의 기대에힘입

하와이 이민자로 한평생을 보낸 신성려가 들려 주는 사진결혼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 이러한 자발적 선택의 박계열이란 여성의 실례가 들어 있다신성려 앞의

책 면

에릭 홉스봄 앞의 책 면 이하 유럽의 신여성에 대한 언급은 이 책 제 장

신여성 부분을 적극 참고한 것임

이러한 일이 가능해진 것은 타이프라이터의 덕분이다위책 면



어 여성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년

소년들을 위한 국립고등학교의 수가 개가 있었던 데 비해 소녀

들을 위한 국립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년이 되면 소녀들

을 위한 국립고등학교가 개로 늘어나고 전체 학생수 명에서 여

학생의 수는 남학생의 분의 에 도달하게 된다 년 영국에서

개였던 남학교의 수가 년에 개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여학교의 수는 개에서 개로 훨씬 높은 비율로 늘어났다 심지

어 이 기간 중 영국의 요크셔 주에서는 국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세

이상의 학생들 가운데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의 수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

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 활동의 확대에 따라 년대의 유럽의 소설과 각

종 잡지 기사에는 여성들의 주장을 담은 글과 아울러 그들을 희화화한

글들이쏟아져 나왔다 이들은당시에 실제로 신여성 이라고불

렸으며 신문에 단골로 등장하였다 일본에서 사용된 신부인이란 용어는

바로 이 을 번역한 말이다 일본에서는 년 월에 설립

된 고등여학교령에 의해 년 일반 고등여학교가 개교 실과 고등여

학교가 개교 학생 수는 일반이 명 실과교가 명으로 증가하

게 된다 이러한 숫자는 위의 프랑스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활발한 일

본의 근대 여성 교육의 현실을 보여 준다

이러한 유럽과 일본에 비할 때 한국의 여성 교육의 현실은 매우 열악

하였다 년 월말 현재 한국에서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가 관립 개

사립 개 학생수가 관립에 명 사립에 명 합계 명에 불과하다

또한 초기 여성 교육은 공적 장소에서 거론되듯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진

위책 면

위책 면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면  

면文部省 學制五十年史  

한국교육연구회 편 교육출판사 면韓國敎育史  



행된 것이 아니어서 년 이전까지만 해도 신식 여학교는 기생학교라

는 호칭을 들었다 여학생 지원자도 적어서 월사금은 고사하고 교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이러한 대부분의 학생들도

평민층이거나 하류층의 여성들이었다

깁흔 에서 듯이 잠간 놀라셔 누구세요 드러오세요 

어를 열고 드러스며 에그머니나 캄 해라 져녁은 벌셔 치섯 々

소 혼자 게시구료

아이참 불 드러왓겟죠 니러셔 스웟치를 트럿다 안은電氣 電燈 房々

에 한 듯이 밝다一時 蘇生

멧 신데 그러시우 아이참 무슨 앗다 져 무어 올치 인가 무空想

엇인가 하고 게섯구료

아 녜요 막只今 설거지를 치르고 갑버셔 숨 좀 돌니고 잇섯담니

다

안을 휘 둘너보고 나지막히 안 드러오섯구료 밧갓房 兩班々

네 아니 져 인제 곳 드러오겟죠

나헌테야 무어 그리 기우실 것잇소 엊져녁에 아니 드러오신 게로

군 그러기에 큰일들에요 돈푼이 뫼이면 무얼허우 한번에 갓다가 쏘

다버리는 걸 그 셔 에선가두 아주 그걸로 말들이 만타우 사民會

내들은 이 사람 져사람 헐 것 업시 모두 한 구석 들을 좀 보아야

해 을 도라다 보아야 돌봐줄 집안내 하나 업는 이런 에 와四面 天地

셔 잇스면셔 누구를 밋고 살 줄 알고들 그러는지 모르지 에그 그런 生

을 허면 그져 을 좀 폭 들 햇스면 좃켓셔覺 苦生 々

모르거니와 우리 가튼

들이야爲人

말슴을 다 허심니다 내가 무슨別

아니 사내들이 모두 그럽듸다

최혜실 앞책 면



참 그러치 에겐 과만허지 무얼 바른말햇다梁書房

고 누가 읏절구 에이 망헐 놈의 것 오나가나 모두 들이야 테苦生

블 우에다가 손에 드럿든 무엇을 내던젓다

막이 열리면 박메리는 혼자 먹은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 한숨을 쉬고

공상에 잠겨 있다 잠시 후 등장한 이웃집 여인 갑은 그러한 메리를 위로

해 주느라고 그녀의 잠재적 능력을 추켜세워 준다 여인 갑이 보기에 신

여성은학문이 있어서신여성인 메리는 혼자라도 벌어먹을 수가 있으며

혼자 벌어도 남편보다 날 것이라고 여긴다 이는 신학문을 경제적 능력

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구여성의 선망의 시선을 함축한다

년 월 조선교육령에 의한 여성 교육은 현모양처 교육에 집약된

다 현모와 양처의 개념은 일본 메이지 시대부터 여자의 이상상을 가

리키는것으로 청일전쟁 이후일본여자 교육정책의중요한숙어

로 자리잡는다 현모양처주의란 천황제 국가를 지탱하는 일본의 여성상

으로서 근대 일본 여자 교육의 기본 이념이 되었고 그 후의 여자 교육

방향을 규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여성을 전통적 가부장적 질서

속에 위치하게 하고 여자에게 언제나 에서 를 보호 유지하는 역家 家

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본 고등여학교의 교육이념이었다 이러한 일

본의 여성 교육의 이념을 이어 받아 한국에 고등여학교와 여자고등보

통학교가 설치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직업 획득을 위한 실용적 교육

과는 거리가 멀다

희곡집 운명 면 이하 이 책의 인용은 인용문 뒤에 면수만 밝힐 것임

년 대일본제국헌법이 발표되고 다음 해 월 교육칙어가 발효되어 유교적

여성상이 부활하고 가 강조된다家

한국여성개발원 한국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면  

서양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남성에 대한 교육이 오성 기능의 확장에 있었던

반면 여성 교육은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예법과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아우구스트 베벨 여성론 까치 면  



오히려 이러한 신여성은 그가 받은교육의 혜택으로 인하여 역으로 비

극에 처할 위험이 다분하다

그러나 져러나 참 져 지 난 달에 새로 드러왓던 앗다金書房々 

져 에 잇는 이의 안해 말에요砂糖會社

네 그이가 엇재서요

그이가 앗가 세 에 파나마 우에셔 칼에 혀서 쥭엇時 日本 丸 甲板 

단다우

네 칼 놀나셔 이러서며 그건 웬 일에요

그 이란 이가 좀 허우 술만 먹으면 아주 밋친 사람 모양으로金書房

공현헌 사람을 가지고 들 복지오 그런 데다가 요새는 

허고 막 칼을 가지고 날 다는구

료 그래 아마 참다 못해셔 으로 도로 을 가랴고 햇는가 봅듸朝鮮 逃亡

다그려 몰내 아마 섯건 모두 내 두男便 憑票

엇든 게야 도 견듼답듸다自己 親庭

그래셔 오늘 나는 파나마 을 몰내 탄 게야 그런데 누가 가셔 알넛丸

든지 내려가자고 그러니 죽여도 아니 가

느니 읏저느니 허고 아마

에구 이러니 져러니 말허면 무얼 해 죽은 사람박게 더 불상헌 건

업지

힘업시 에 거러안지며 그래 아주 죽엇세요 불쌍도 해椅子

그런 을 허는 것 보담苦生

면

여인 갑은 이번에는 다른 여인의 운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중

매쟁이에게 속아 시집온 신여성 김서방댁은 바람이 났다는 오해를 받고

도망치려다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는 칼을 들고 쫓아 온 남편에 의해 살

해된다 김서방댁은 학문이 있어서 하와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다 죽은 자만 다를 뿐 김서방댁과



박메리의 운명은 결국 동일한 것임을 이 장면은 암시해 준다 이에 대한

박메리의 반응은 차라리 덤덤하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되려 편할지

도 모른다는 체념의 태도를 보여 줄 정도로 박메리의 처지는 암담하다

이에 비할 때 쥐꼬리를 가져다 보여 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즐겁

게 떠들어 대고 돌아가는 여인 갑의 삶은 오히려 건강하고 활기차다 여

인 갑에게 못 배운 것은 그의 삶에 하등 약점이 될 수 없다

결국 김서방댁과 박메리는 자승자박의 운명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신여성이 기댈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이라는 것이 고작 수신제가의 교양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 그러면서도 서양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만 커져서 가슴속의 허영심을 단호히 잘라 낼 수 없었다는 것이 이들이

처한 운명적 질곡의 한 원인이 된다 박메리는 자신을 찾아 온 李秀玉

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지난해 봄 일이올시다 아버지 셔 에셔 도라오시더니 웬敎堂 男

의 한 을 내보이시고 으로 가 볼 이 업느냐고 무르子 寫眞 張 米國 生覺

섯슴니다

그런 닭에 에 더욱西洋

나는 그러치極力

안은 를 하고 햇섯슴니다마는 아버지의 은 도理由 說明 反對 性格 秀玉氏

허시거냐 이 허심니 에게 한 아버지의 가斟酌 固執 如干 子息 對 權威

되고 하날이 나리시는 을 발길로 차버리는 것인 줄로만侵害 幸福 生覺

어렸을 때부터 큰오빠로부터 여성들도 외국에 유학 갈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들으면서 자란 소녀 박계열은 세가 되어 스스로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진 결혼을 통해서 하와이에 건너가는 것이었

다 아마도 머나먼 이국 땅 극동의 한 구석에서 보기에는 하와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미국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박계열의 선택과 삶에 대해서는

신성려 앞의 책 면 참조



허신게지오 지람이 치 안으섯슴니다 그리고 든 사람한테如干 仲媒

혼자 을 해버리섯슴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햇슴니다承諾 煩悶

그러나 나는 와의 이 잇는 것을 허지 못 햇슴니다秀玉氏 約束 自白 只今

허면 읏지 그리 하고 어리석고 빙충마젓든지오 이 구生覺 弱 天地神明

버 살피시드래도 족음도 부 럼이 업는 우리 두 사람의 을 읏재셔約束

아버지 압헤서 굿세게 허지 못 헷섯든지오 그릇된 의 이主張 道義 觀念

오늘날의 나의 을 비저냇슴니다不幸

그래도 그것은 그것은 코 나의 마음의 는 아니決 全部

엇슴니다 그래셔 나는 퍽 를 햇슴니다마는 에 아버지 셔反對 極其也 

는 로 를 허신다 권을 내신다 여러 를 나 몰내 허電報 旅費 請 旅行 準備

신 뒤에 망성거리는 나를 잡아 듯 이 지 안동해 오셔當身 橫濱  々

타고 나는 것 지 보시고야 가섯슴니다 자셔한 기은 이약이를 읏  

지다 허겟슴니 그래셔 에 이곳에 드러와 보니極其也 

면

박메리의 이러한 자세한 이민 계기에 대한 언급은하와이 이민의현실

을 객관적으로 드러내 주고 싶은 작가의 의도의 표현이다 위 대사를 통

해 하와이 이민과 관련한 기독교의 성직자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러한 사실은 위에서 보인 매일신보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는 미국 선교사 죠지 죤스 목사의 미국 이민은 하느님의 선물이자 섭리

라는 설교에 감명 받은 명의 한국인 신자들이 년 월 일 인천

을 출발하여 년 월 일에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하는 것으로 한

국인의 하와이 이민 역사는 본격화된다 한편 이들 선교사는 미국은

황금의 나라며 미국에 가면 부자가 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위책 면



선전하였다 이러한 설교와 선전에 현혹된 많은 젊은이들이 태평양을 건

넜다 박메리도 이러한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이다 박메리가 하와

이에 와서 무엇보다도 실망한 것은 남편이 훌륭한 성공자가 아니라 구

두를 고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비록 아버지가 그렇

게 생각하고 자신을 충동질하였다고변명하고 있지만 박메리 역시 미국

에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훌륭한 인격과 지식과 부가 있는 줄로만 생각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혼에서 물질적 조건을 따지고 결혼을 투기의 대

상이되는 것으로간주하는결혼관이야말로 근대성을 지닌다는사실 은

한국 개화기의 신여성에게는 역으로 운명의 질곡으로 쉽게 치환되고 말

성격인 것이다 박메리 속에 자리하고 있던 허영심의 노출이란 바로 이

러한 신여성의 부적절한 현실인식을 환기시켜 주는 작가의 메시지인 것

이다

반면 하와이에 이미 정착하여 나름대로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한국인 노동자에게 신여성이란 건드리기 쉬운 성적 매력의 대상에 불과

하다

이 가 양이 넓은 파나마를 쓰고 골통대를 문 채 어를張漢九 左便 

소래 업시 열고 고개만 먼져 쑥 드리밀더니 한거름 안으로 드러왓다房

아우구스트 베벨 여성론 면  

년대 말의 다음과 같은 잡지의 기사는 당시 신여성의 물질적 취향성을 잘

보여 준다

지금 미국식 교육이나 일본식 교육을 밧은 신여성들은 에게는 여왕과無産大衆

갓흔 들이라고 이나 하나 잇고 하절에는 선선하리만한女性 洋式應接 日本多多

이나 하나 잇고 에 치운 때에 거처하실 조선식 온돌방이나마 긋한味房 冬節 

것이 하나 잇서야 신여성들을 모실 수 잇고 식모 침모 하인 두고 는或是 乳母

구하는 광고도 신문에 내이며 에 집에 노코 밥쌕이나 하고 동부其外 西洋樂器

인 산책 극장 음악회 구경 적어도 이만이나 하여야 만족할 것이다 기자 여

교출신이 나흔가 구여자가 나흔가 별건곤 최혜실 앞의 책 면  

재인용



내흉스러운 를 우고 메리微笑  는 족음도 그것을 모르고 잇다

중략

를 우고 아모리 한 터이라도 이 업고 게집 혼자怒氣 親近 男便

잇는 집에 그러케 아무 통긔 업시 드러오시는 이 어듸 잇셔요法

아하 이건 참 햇슴니다그려 그러나 이두 그런 에 내失禮 吉三 境遇

세우기는 훌늉헌 감이올시다그려 그래 이런 보기 시린 놈은男便 男

업는데 드러와셔는 못쓰고 해반죽으러한 절문 놈은 이 업는데便 男便

불러드려도 치 안타는 말인가요關係

가슴이 서 네

아 아 니 이를테면 말이지오 여보시오 메리 내 입에서 그런 져氏

런 말이 나가두룩 허실 것이 무엇 잇소 네

한 거름 두 거름 메리 엽흐로 간다 메리 난

구석으로 한다右便 避身

으로 그 팔을 리치며 웨 이러셰요 너머 사람을 업수히本能的 

녁이지 마십쇼 은 헐 수 업서요 이 잇거든 부良心 

러움을 아십쇼

허 이 애 이건 좀 돈 한데 나는 귀 먹어리가 아니오 그러케々々

소리 지르지 말고 면々

농장의 인부 감독이자 양길삼의 친구인 장한구가 이수옥이 퇴장한 뒤

은근히 박메리에게 무엇인가 불의의 추행을 제안하고 있다 아마도 이

러한 일은 그전부터 간간이 계속되어 온 듯한데 이 날따라 이수옥과의

만남을 목격한 후 이를 기회로 그 제안의 압력의 정도를 높이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박메리는 그러한 장한구의 추행을 단호히 징치하지도 못하

고 남편에게 실토하지도 못한다 아마도 역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부정

행위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신여성에

대한 일반의 시선은 모던걸에 대한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



이다

모 던 

해방된 현대적 색씨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잇다

한 가지 의미로 보면 그들은 왼갓 묵은 것으로부터 해방은 되엿스나

그럿타고 아모런 새론 것도 갓지 못하고 다만 양장과 부평초 가튼 아조

무정견한 것과 사람 흥분시킬 미를 갓고 잇슬 뿐이다 그들은 왈 주

의자이고 왈 애호가이고 엄청나게 긴 정강이 소유자이고 교묘한 말

뽄새를 내고 코렛트를 씹고 두 볼에 곤지 찍고 두서너 술에는 얼골이

얼는 붉어지지 아니하고 문학이나 그림을 경멸히 보고 더구나 시 은 

오줌 대접이다 비평은 조와하나 아모 것도 창작은 못하고 책은 제법 보

는 척하지만 변변한 책은 읽지 않는다

위 글에서는 신여성이 새 시대의 일군이 되기는커녕 남성들을 흥분시

킬 아름다움을 가진 채 연애나 일삼는 존재라고 비판한다 당시 신여성

들의 비행에 대한 기사는 무척 많았고 상당수 여학생들이 어떻게 성적으

로 타락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심지어 당시 여학생들이 어

떻게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르뽀식의 취재를 하거나 매

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강하게 암시하는 기사도 적지 않았다

운명 의 장한구의 추행 역시 이러한 당시 일반인의 신여성관의 연

장선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편 양길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권

위적인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선 그의 호색적 행위는 갓 시집온 고국의

신여성에 대한 남성중심적 시선의 직접적 노출인 것이다 특히 노동자

기자 모 던 모 던 이 별건곤 최혜실 위책大評論    

면 재인용

위책 면

위책 면



계급에게는 음주와 섹스 외에는 문화가 없었다는 세기말 서양 자본주

의의 현실 을 돌이켜 볼 때 성공한 중년 남성 장한구의 박메리에 대한

관심은 일면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다 만약 운명 이 이러한

노동자의 호색적 취미와 신여성의 문란한 행위에 적극 관심을 갖고 박

메리의 삼각관계에 갈등을 집중시켰더라면 그 근대성은 오히려 훨씬 분

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독자관객의 그러한 통속적 기

대를 저버린 채 박메리의 참회와 재출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애를 쓴

다 작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년대 신파극의 통속성을 버리고 년

대 신극의 계몽성을 획득하는 데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운명 은 철저히 박메리의 운명의 길을 따라 전개된다 그 운명은 두

번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첫 번째는 작품의 로 기능하는 사前史

진 결혼의 선택이고 다음에는 우연히 만난 과거의 연인 이수옥과의 재

회이다 사진 결혼의 선택이 비교적 능동적인 자신의 의지의 개입의 결

과라면 이수옥과의 만남은 전혀 예기하지 못하던 일대 사건이다 이국

만리에서 과거의 연인과 재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연적인 사건인가 이

것을 작가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재

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며 과거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

는 유부녀가 그 사랑의 대상과 먼 이국 땅에서 재회한다는 것 이 얼마나

낭만적인 사건인가

과거의 추억을 잊지못하여 심지어평생 독신으로지내기를 결심한 한

신청년이 머나먼 유학길에 잠시 들른 이국 땅의 중간 기착지에서 공교

롭게도 자신이 타고 온 여객선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며칠 더 묵을 수밖

김문환 외 세기 문화의 상품화와 물신화 서울대출판부 면  



에 없게 되고 그 기회를 얻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옛 여인과 재회를 하

게 된다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재회는 우연한 것이면서도 다분히

의지적인 것이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청년은 전도사

부인을 통하여 연인의 소식을 물어 직접 여인의 집을 찾아 온 것이다 그

러나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표면적으로 더 반가워하는 쪽은 오히려

여인이다 청년은 가능한 격식을 차리면서 사무적인 용건만 제시하고자

한다

를 하는 여러 이 그의 가삼을 태悔恨 責任 自己 呪咀 感情

웟다 거운 눈물이 에 흘넛다兩頰

아 아 쓸데 업는 이약이에 햇슴니다 휠 메리失禮  을

보고 다시 한 로 그런데 한가지 헐 일이 잇슴니다冷然 態度 請

눈물을 것고 네 무슨 말슴이셔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에 잇슬 에 드린 반지허고 내의故國 書 

이 에 남아 잇거든 모다 내게 돌녀 보내쥬십쇼簡等屬 萬若

생각하고 나지막히 그건 못허겟셔요暫間

네에 읏재셔 못 하셔요

나에게 녯 일을 허는 를 하셔요 그거나마秀玉氏 生覺 自由 容恕

아무리 내가 미우실지라도 아셔 가시지 마르셔요 과 가튼砂漠

쓸 한 나의 가운데에 다만 그것 하나가 로 나의 가슴에生活々 々 

한 피가 놀게 험니다 모든 시러운 과 이 그 속에 잇슴榮華 歡樂  

니다 그것만은 해 주세요 면容恕

이수옥은 근 년만에 만난 과거의 여인에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쓸데

없다고 하며 고작 자신이 준 반지와 편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뿐이다

아무리 이미 결혼한 남의 여인이지만 그리워하던 연인에 대한 태도로는

어딘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는 그만큼 실연의 상처가 큰 데 따른 보호 본

능적 행위일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편지는 말고 반지만 돌려 받은 이수



옥은 박메리로부터 사진 결혼의 과오와 현재의 생활상을 듣게 되지만 여

전히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신청년 다운 계몽적 설교를 늘어 놓을

뿐이다

그러헌 그릇된 와 의 이 우리道義 腐儒 習俗 朝鮮

에셔 사라지기 에는 우리 는 얼 진 등걸밧게 남을 것이 엄社會 前 社會 

슴니다 의 두려운 올시다 모든 와 를 그것이 아人生 痲醉劑 生氣 自由 

셔 감니다 그런데 웨 메리 는 이 하와이에 오신 뒤에 그 을氏 結婚

치 아니 허섯든가요 의 이아니오니拒絶 一種 詐欺結婚 

어듸 그럴 결을이 잇섯나요 에셔 내리자 될 이가 차저 나男便

와셔 곳 그 길로

다만 헐 름點頭 

저는 히 이 그릇된 의 이 되야서 을 맛쳐秀玉氏 永遠 結婚 犧牲 一生

야만 오를가요 네 秀玉氏

그런 일은 나로는 알 슈 업슴니다沈思良久 斷

할 수 업슴니다 메리言 도 모르실 것이올시다氏

우리 의 모든人生

일은 코 조고마헌 우리들의 마음대로는 아니 될 것이올시다 의決 宿命

무거운 지게 은 그 속이 인 닭으로 험니다 그러나門 秘密 尊貴

그것이 메리 의 발버가실 길이올시氏

다 중략

아 메리 너머 오래 안저섯슴니다氏

내가 타고 온 이 가 겨셔 그것을 헐春洋丸 傷處 生 修繕

동안은 이곳에셔 하게 되엿슴니다 아마 이나 된다나 봅區留 二三日間

니다 푸리스톤 호텔에 잇스니 만나 뵐 가 잇슬 험니다 니機會  



러슨다

네 그러면 이라도 만 아니 되신다면 차져가셔 뵙겟슴니다來日 弊

그러면 가겟슴니다 공손히 를 맛치고 나아간다 메리禮 는 어

턱 지 하고 도라와셔 에 힘업시 몸을 의지하고 기인 한숨과餞送 椅子

함 두 손으로 얼골을 가려싸고 한다 면煩悶

이수옥은 박메리의 결혼에 대하여 사진 결혼의 폐해를 역설하고 유교

의 독즙과 부권의 남용을 비판한다 이러한 진술은 등장인물의 입을 빌

린 작가의 적극적 계몽주의적 설교로서 년대 희곡으로서는 별로

새삼스러운 특성은 아니다 그보다 주목되는 것은 박메리의 현재 생활에

대한 이수옥의 태도이다 사진 결혼의 부당성은 교회에서의 서명으로

합법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

라서 박메리는 무지한 남편을 이끌면서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심지어 이수옥은 박메리의 남편을 만나 인

사를 나누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까지 한다 아마도 만났으면 두 사람

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 주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

라는기독교적 종교관은 이렇게 이수옥으로 하여금금욕주의적선택 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해 준다

그러면서도 이수옥은 박메리와의 인연의 끈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일간 프린스톤 호텔에 머물 것이라는 정보를 흘리고는 자신에 대한 박

메리의 애정의 척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남성적 욕망을 구태어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박메리는 이에 대해 내일이라도 찾아가겠다는 적극적 의

사로 화답하여 감정의 일단을 즉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의 삶은 다시금 운명적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엉뚱하게도 열대성 강우 스콜 이다

기독교적인 여성관은 여성들에게는 선천적으로 남자들을 유혹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금욕주의적 여성관으로 요약된다아우구스트 베벨 앞의 책 면



이 에 어늬듯 검은 구름이 달을 가리엇다 음습헌 바람결과 함 우 

레 소래 나며 비방울이 다

한울을 치어다보며 아 비 손을 드러 비 나리는 를 하고與否 檢

갈가말가하는 망상거림이 잇다 비가 소래처 오기 하며 텬동소래始作

크게 갓가히 니러난다 이는 히 엽 로 몸을 햇李秀玉 荒唐 鐵門 待合室 避

다

그리자 메리가 으로셔 번개와 비에 셔 다름질하야 나왓다朴 左便 

그리고 미리 헌듯이 속으로 바로 어 드러갓다豫定 待合室 

다만 날카로운 번개빗이 비줄기를 코 번득일 이다舞臺暗黑  

오 메리 씨

아 秀 秀玉氏

기인 抱擁

비가 니고 구름이 거치 은 령롱하다月色 一層 

박그로 나오며 허십쇼 메리待合室 容恕 급작시리 너머나氏 至

허게 쏘다지고 텬동 번개가 곳불이 나리는것 갓해셔 를 차릴毒 禮儀 餘

가 업섯슴니다裕

그러케 말슴허시면 져는 더구나 부 럽습니다 져는 노상 격는 일

이건만 하도 텬동 소래가 허니 번 만 허면 몸소리가 처짐니다至毒  

가 아니 게섯드면 무서워셔 엇재설넌지 몰나요 퍽 놀내섯죠李秀玉氏

면

장에서 시간 정도 경과한 오후 시경 장의 첫 장면이다 이수옥은

괴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산책을 나왔다가 뜻하지 않은 소나기를 만나 공

동묘지 대합실로 몸을 피한다 때마침 현실의 괴로움을 신앙의 힘으로

달래기 위한 박메리가 공동묘지를 지나다가 비를 만나 역시 같은 대합실

로 몸을 피한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적 재회인가 박메리로서는 스

스로 약속한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 남의 눈을 피하면서

호텔로 찾아가야만 하는 의지의 고통이 없어 좋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연을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합리화가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비록 긴 포옹 후에 제 정신이 든 두 사람이 각각 갑작스런 소나

기를 만나 예의를 차릴 수 없었다고 애꿎은 소나기에게 자신들의 감정

노출을 전가시켜 보지만 이미 이들 사이엔 사랑의 불꽃이 한 차례 지나

간 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수옥은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전과 같은 설

교적 자세를 유지한다 애가 타는 것은 운명적 전환의 계기를 눈앞에 만

났으면서도 상대방의 선택을 수동적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박메리의 가

엾은 신세다

이 거러 안난다 은 으로 메리兩人 秀玉 左便 는 으로 에는右便 兩人間

이 되다暫時 沈 繼續黙

메리 나는 아무리 를 써도 히 으로서 될秀玉氏 氣 永遠 只今 苦痛 解放

날이 업슬난지오

요 그것은 될 수 업는 아니 허실 것도 아니겟지오 메秀玉 解放 生覺

리 는 으로셔 사르십쇼 으로셔 험을 바드십쇼氏 靈 靈 救

메리 으로요 그러케 될 일일 요 져는 그것을 노상 험니다靈 煩悶 秀玉

으론 죽어 바리고 으로만 험을 밧는 것은 박게는氏 肉 靈 救 畢竟 病身

아니 될 해요 이올시다 져는 그것을 안타 히 해요 시不具者 生覺 

원스럽지 못하게 해요生覺

중략 그래셔 에는 헐 수 업시乃終

으로나 험을 바드랴고 애를썻세요靈 救

느젓세요 느젓슴니다 메리秀玉 그러헌 굿세운 힘이 웨 을氏 故國 

날 의 날에나마도 업섯든가요 나는 한업시 그것을 애달 헐最終 生覺

름이올시다 모두가 올시다 는 다시 읏저지 못헐 한過去 過去 嚴肅 事

이올시다 중략實

메리 으로 이 모르게 눈물을 씨섯다 암만 그리 해도 아手巾 秀玉 萬若



모 도 업고 다만 내란 게집만 의 이 된다 허면 그래도 그效力 徒勞 犧牲

래도 나는 그것을 참고 잇서야 헐가요

두 손으로 메리秀玉 를 얼사안고 한다 아 이올시다暫間 沈 運命黙 々

모두를 으로 돌녀 보내죠 면運命

이수옥은 박메리에게 지금의 생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육체보다는

영혼이 구원받도록 노력하라고 설교한다 그러나 박메리로서는 영과 육

이 말끔히 옮겨갈 수 있는 자리를 구한다 그 자리는 당연히 이수옥이

손을 내밀어 주어야만 도달할 수 있으나 나날이 더러워져 가는 육체로

는 감히 그곳을 향해 가겠다는 엄두조차도 낼 수 없다 여성의 순결이 결

혼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어서 이미 결함이 있는 박메리로서는 그저 이

수옥의 선처만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작품 속의 여주인공들은 주위의사건과 늘수동적인 관계를 맺을 뿐이고

여주인공에게 사건은 항상 우연히 닥쳐오게 된다는 남성중심주의적 플

롯 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러나 박메리는 비록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유부녀의 처

지이긴하지만 남자의 감정을 움직이는 본능적 여성성을이용할 줄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이다

해셔 져를 미워허십쇼 그리고 마음 지저 주셔요 짓고興奮   

지져셔 나를 실컨 울녀 주십쇼 네 메리秀玉氏 운다

그의 두 눈에는 의 이슬이 눈자위를 겁게 해간다 아 아 메情熱 

리 그런 말슴은 마르십쇼 그래셔 멀니 으로 나가는 나의氏 東 

가슴을 쓰리게 허지 마르십쇼 메리 그런 말슴을 허실 마다 내氏 

가슴에는 넷 그대를 애달 허는 이 와 가티 소사오름生覺 怨恨 毒蛇 

니다

팸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면  



그의 눈은 멀니 헌 로 돌앗다凄 墓地 沈 良久涼 黙

니러스며 져 반듸 불을 보십쇼 메리 져것을 보니 히氏 偶然

아니 에 잇든 의 이 남니다 느진 져녁에故國 生覺 故國 生覺 淸凉里

메리 와 나와는 옷자락을 이슬에 적시며 으로셔 을 차셔 지향氏   

업시 도라다녓섯지요 그 에 우리 두 사람이 셔로 속살거리든 것은 무

엇이던가요 그 에 내 손을 쥐엇든 메리 의 보드랍고 헌 손의氏 

이 이져 사라지 안슴니다 아아 그 에 풀숨에셔 허든觸感 明滅 々 

반듸불은 오늘 날의 이 얏튼 을 허든 그것이던가暗示

마저 니러스며 느진 봄 가는 비 나릴 에 깁흔 고을에셔三淸洞

서로 다토어가면셔 국수버섯을 든생각이 로 나셔 왼밤을 잠을 々

이루지 못헌 일도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의 눈에는 다듸단 녯 을 허는 몽롱 헌 빗이 가득하여 간兩人 歡樂 回想

다 면

결국 냉정을 유지했던 이수옥의 마음도 흔들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며 즐거웠던 추억에 젖는다 두 사람은 과거의 만남의 순간들을

떠올리며이룰 수 없는사랑에 괴로워한다 천지신명께조금도 부끄럼움

이 없었던 면 이들의 사랑은 이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감정이 공유

하며 현재형으로 다시 피어오른다 바야흐로 낭만적 사랑이 되살아난 것

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사랑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유부녀

와 총각 사이의 사랑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지될 수 없고 단지 서로

자신들 감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열정의 강도를 높여갈 뿐이다

이 시점부터 이수옥과 박메리의 사랑은 결혼과 결합하는 낭만적 사랑에

서 열정과 쾌락에 가치를 부여하는 열정적 사랑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

다 그 동안 이수옥이 망설였던 것은 바로 이 열정적 사랑을 두려워했

열정적 사랑은 세기 후반에서부터 세기에 걸쳐 특히 프랑스에서 형성되었

던 사랑으로 궁정적 사랑이나 숭고한 사랑으로 불리는 중세적 형태와 낭만적

사랑이라는 근대적 형태 사이에 놓인다 열정적 사랑은 이성의 지배로부터 열



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 이들의 사랑은 다시한 번 전환의 계기를 맞는다 장한

구의 부추김을 받은 양길삼이 칼을 들고 이수옥을 찾으러 나섰다가 두

사람이 공동묘지 대합실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순간 질투에

눈이 먼 양길삼은 이수옥이 아닌 자신의 아내에게 칼을 휘두른다 박메

리와의 몸싸움 도중 양길삼이 실제로는 쉽게 생겨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녀에게 칼을 뺏기는 바람에 그만 자신의 칼에 찔려 숨지고 마는 충격

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참으로 아이러니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돌연한 사건을 두고 신파적 통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건 해결 방식이라

고 평가 절하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그렇게 간단하지만

은 않다

는 히 에 잇다가 의 로 가셔 를 헌다張漢九 果然 自失狀態 梁 屍體 傷處 檢

메리 는 다름질하야 의 우에 덥허 업듸며 울엇다 이윽고 메리梁 屍體

는 고개를 드럿다 얼골은 피 업는 이오 입살에는 한 이氣 蒼白色 弱 痙率

니러난다

에게 달녀드러 앵기며秀玉 秀玉氏

메리 읏절 수 업슴니다 이올시다氏 運命

정과 쾌락을 해방시켜 새롭게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세적 사랑과 다르

고 그러한 사랑을 결혼과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낭만적 사랑과 구별된

다 사랑이라는 감정과 결혼이라는 제도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결합된 것이 낭

만적 사랑이고 그것이 시민사회의 산물이라면 열정적 사랑은 혼외 관계를 기

본으로 하는 귀족사회의 산물이다서영채 이광수의 초기 단편에 나타난 사랑

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면 이들  

사랑에 관한 일반적 개념은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면 참조 



를 버셔 에 던지며 오 하나님이시여 불상帽子 

헌 의 을 아바님 게신 곳으로 해 쥬시고 만은 우리들에게吉三 靈 引導 罪

갈 곳을 지시하소셔

은 를 버서 들고 무릅을 럿다張 帽子 

멀니 소래와 소래로讚美 鍾 면幕

이제 이수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부터 운명을 받아들인다 양길삼이

죽는 바람에 박메리는 혼자의 몸이 된 것 그리하여 마침내 메리씨를 얻

게 된 것이다 박메리를 다시 얻은 그는 어떠한 희생을 바치더라도 박

메리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굳게 결심한다 이제 운명은 박메리

만의 운명이 아니라 두 사람의 공통적 운명으로 발전한다 다시 말하면

열정적 사랑이 낭만적 사랑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확인이 살인 비록 우발적인 정당방위의 사건이라 할지라

도 이라는 선정적 해결 방식에 의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운

명 은 년대의 신파극적 도식성을 여전히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울

러 이러한 해결 방식은 년대 이후까지 이어지는 대중극의 대표적인

통속성의 장치로서 그 시발점을 운명 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

다

그러나 이 살인의 행위가 단순히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성

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운명 의 선진성이 놓인다 결국 운명을 바꾼

것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두 남녀의 사랑의 의지의 덕분이라는 점 그리

고 그러한 승리는 박메리와 이수옥이 신여성과 신청년이었기 때문에 가

능할 수 있었다는 작가의 현실인식이 희곡 운명 속에는 담겨 있다 유

부녀 박메리가 총각인 옛 애인과의 사랑을 다시 획득할 수 있게 된 것

이야말로 년대 희곡으로서는 감히 보여 주기 힘든 근대적 인물상의

구현이 아니던가



결론4.

본고에서는 그 동안별다른 주목을받아 오지 못했던 윤백남의 희곡을

국경 과 운명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희곡집 운명 의 서문

에서의 언급에 기대어 운명 을 국경 에 앞선 년대의 작품으로 간

주하고 있는 그간의 언급은 재고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윤백남의 희곡

집의 편집 의식 속에는 국경 은 아예 빠져 있다 이는 국경 이 일본

작가 다구치기꾸데이 가 년에 발표한 막의田口 汀掬 國境 을 원본

으로 한 재창작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습작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재창작 과정 속에서 작가의 창작의식과 개화기의

현실인식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 주목을 요한다 비록 원작에 비해 축

소된 분량과 엉성한 구조를 지닌 작품이지만 개화기 신여성에 대한 작

가의 비판의식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화기의 근대적

지식인상이 식민지 지배 권력 구조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운명 은 단순히 멜로드라마의 구조 또는 신파극의 잔재의 작품으로

보기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 이 작품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문

제가 되었던 하와이 이민과 사진 결혼의 현실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현실성을 지닌다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과 사실이 역

사적 현실 문제와 잘 어울린다는 점 이러한 문제의식이 년대 이후에

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공연은 신세대 관객에게 매

우 주목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 결혼으로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

에 괴로워하던 신여성이 마침 자신을 찾아온 옛 애인인 미혼의 남성과

재결합한다는 구조는 단순한 남녀의 만남의 해피엔딩 이상의 의미를 지

닌다고 볼 수 있다 운명의 희생양 또는 순응 구조 속의 대상에 지나지

않던 여성 주인공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여 적극적으로 사랑을 획득한

다는 구조적인 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박메리는 의지를 지닌 근대적 여성

상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작품이 전문극단에 의해



수차례 공연되었음을 고려할 때 운명 이야말로 대본과 공연의 근대성

이 결합한 최초의 근대극의 가능성을 지니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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